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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
‘유령법인’명의 대포통장 유통·개설사범 수사결과

-‘유령법인'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, 법령 등 개정건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

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(부장검사 김향연)는 속칭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
총 109개를 개설한 후 그 명의의 통장 323개, 현금카드 155개 등 접근매체
총 521개를 보유하다 적발된 ‘대포통장’ 개설ㆍ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
하여 조직운영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, 통장개설 대리인 7명을 불구속 기소,
5명은 기소중지, 2명은 타관이송 하였음

또한, 위 ‘유령법인’을 이용한 추가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
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법원에 15개 법인에 대한 상법상 해산
명령(상법 제176조)을 청구하였음

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(죄명) 처분

1 A○○(37세)
유통조직 총괄

ㆍ’20.3.~10. 공모하여, ‘유령법인’ 명의 통장등 
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의 
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, 그중 
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만원을 교부받고 
대여함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ㆍ’18.10.~’20.10. 공모하여, 피고인이 대표자로 
등재된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 59
개를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직접 개설하고, 
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62회에 걸쳐 같은 
방법으로 계좌 개설 [업무방해] 

’20. 11. 23. 
구속기소

’20. 12. 31.  
불구속기소
’21. 3. 29. 
불구속기소



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(죄명) 처분

2 B○(37세)
유통조직 조직원

ㆍ’20.3.~10. 공모하여, ‘유령법인’ 명의 통
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
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
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
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ㆍ’19.12.~’20.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
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해 62회에 걸쳐 ‘유령
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[업무방해] 

’20. 11. 23. 
구속기소

’21. 3. 29. 
불구속기소

3 C○○(35세)
유통조직 조직원

ㆍ’20.6.~10. 공모하여, ‘유령법인’ 명의 통
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
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
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
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ㆍ’20.6.∼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
은행 직원을 기망해 37회에 걸쳐 ‘유령법인’과 
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[업무방해] 

’20. 11. 23. 
구속기소

’21. 3. 29. 
불구속기소

4 D○○(31세)
유통조직 조직원

ㆍ’20.8.~10. 공모하여, ‘유령법인’ 명의 통
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
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
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
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ㆍ’20.8.~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
은행 직원을 기망해 30회에 걸쳐 ‘유령법인’과 
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[업무방해] 

’20. 11. 23. 
구속기소

’21. 3. 29. 
불구속기소

5

E○○(29세)
F○○(33세)
G○○(35세) 
H○○(36세)
I○○(31세)
J○○(36세)
각 계좌개설 

대리인

ㆍA○○ 등과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의 ‘대포통장 
유통조직과 공모하여,

 - E○○는 ’2020.1.~4.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
44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F○○는 ’19.6.~9.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
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G○○는 ’19.3.~7. 위와 같은 방법으로 
19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H○○은 ’2020.7.~10. 위와 같은 방법으로 
17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I○○은 ’19.10.~12. 위와 같은 방법으로 
15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J○○은 ’2020.9.~10. 위와 같은 방법으로 
17개의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 - I○○은 ’2020.4.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의 
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

’21. 3. 29. 
각 

불구속기소



[본건 범행 구조도]  

       

 주요 수사 경과

○ ’20. 11. 5. A○○ 등 4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사건 접수

○ ’20. 11. 13. 위 사건 압수물(통장 등 접근매체) 관련 계좌 압수수색

○ ’20. 11. 23. A○○ 등 4명 구속기소

○ ‘20. 12. 13. E○○ 등 계좌개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수사개시

※ A○○ 등이 인터넷으로 다수의 사람을 모집한 후 ‘유령법인’ 직원으로 거짓말하도록

하여 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를 유통시켰다고 진술하여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

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개시

○ ’20. 12. 30. A○○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죄 인지 → 12. 31. 기소

○ ’21. 2.~3. 압수된 323개 통장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결정·통보

○ ’21. 3. 23. A○○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추가인지를 포함하여 총

13명 인지



○ ’21. 3. 29. A○○ 등 11명 불구속기소, 2명 타관이송

○ ’21. 4. 1. ‘유령법인’ 본점 15개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청구 및

시중은행에 업무협조(법인해산명령 청구대상 통보) 발송

※ 해산명령 청구 과정에서 ‘유령법인’의 명칭, 임원, 소재지 등이 변경된 사실을

확인하여,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아 시중은행 본점 등에 위 법인 명의의 추가

계좌 개설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

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‘인터넷도박’ 및 ‘보이스피싱’ 등 범죄에 사용되는 ‘대포통장’ 유통 조직

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유통조직원 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계좌

개설 대리인까지 엄단하였음

○ 본 건 ‘유령법인의 대포통장’에 의한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

위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적극 청구하고, 관련 사실을 시중은행

본점에 통보하여 향후 추가계좌 개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협조요청

※ 일부 조직원이 발각되더라도, 법인이 남아있는 한 명칭, 소재지, 임원 등 일부

사항만 변경하여 계속 같은 패턴으로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하여 관련

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

○ 또한,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효과가 즉시 발현될 수 있도록

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사의 해산명령 청구를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

통보하고, 은행은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추가 개설을 금지하도록

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

○ 향후, 대전지방검찰청은 ‘대포통장’을 이용한 범행에 엄정대응하고,

보다 근본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음


